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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국토부는 B737 맥스 도입 당시 

항공안전법령에 따라 감항증명검사를 실시,  

감항성 개선지시 이행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.

□ 국토부는 B737 맥스 도입 당시 항공안전법령에 따라 감항증명검사를

실시, B737 항공기에 대한 감항성 개선지시 이행을 확인하였습니다.

ㅇ 파이낸셜 뉴스(4.11) 등을 통해 홍철호 의원실에서 제기한 “국토부

가 B737 맥스 문제점을 알고 감항성 개선을 지시하고도 조치결과를 

보고받지 않았다”는 사실과 다릅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‘18년 12월 6일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B737 맥스 항공기에

대한 감항성 개선지시가 발행되어 이를 토대로 ’18년 12월 11일 국적

항공사에게 개선을 지시하였으며,

* (개선지시서 주요내용) 비행중 강한 하강모드 작동, 속도, 고도계 이상메세지 가

조종석에 시현 시 즉시 자동비행을 수동모드로 전환하여 비행할 것, 맥스 운

항승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 내용과 교육실시 등

ㅇ 이스타항공이 ‘18년 12월 19일과 29일  B737 맥스 2대의 도입 당시 

항공안전법령에 따라 감항증명 검사(’18.12.26~27, ‘19.1.4/1.7)를 실시

하면서 위의 감항성 개선지시 이행현황을 확인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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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당시 20여개 항목의 서류검사 및 항공계기 작동상태 등 90여개 

항목에 대한 상태검사와 함께 조종사 대처요령 등 교육사항 충족

여부도 철저히 검토하여 도입을 허가 하였고,

ㅇ 도입 이후 항공기 운항 기간동안 항공안전감독관이 상시점검을 

통해 항공기 정비상태, 조종사·정비사 교육훈련 등 안전관리를 

지속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.

* (감항증명검사) 개별 항공기가 운항을 위해서 설계, 제작, 완성상태, 비행성능이

충족 되는지를 확인하여 비행 허용하는 제도(서류→상태검사→시험비행)

□ 감항성 개선지시는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를 운영하면서 정비, 운항 

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 발생 시 항공기를 만든 제작사 소속 정부

에서 발행하는 제도로서,

ㅇ '18.12월 FAA가 감항성개선지시를 발행했을 당시 이를 근거로 B737

맥스 항공기를 도입금지 또는 운항을 중단한 국가는 없었다는 사

실을 알려드립니다.

<관련 보도내용(파이낸셜뉴스, 아주경제 등, 4.11) >

◈ 국토부, 보잉 737 도입전 추락원인 센서결함 이미 알고 있었다.

- 추락사고 원인인 AOA 센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감항성 개선을
지시하고도 이스타항공으로부터 조치결과 등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
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원정윤 사무관(☎ 044-201-428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